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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usage level of SMEs’ win-win payment system is still lower than originally expected. In order to 

find the answer, we studied SMEs’ usage performance of win-win payment system and  analyzed the 

influencing factors of SMEs’ usage level of win-win payment system. This study found that the more SMEs 

utilize win-win payment system, the higher they achieve the desired performance in finance, customer, 

process, learning and growth perspective. And this study found that usage level of win-win payment system 

is high in order of large corporations’ pressure, government policy, and SMEs’ readiness. This study is 

expected to improve win-win growth by increasing usage level of win–win payment system between large 

corporations and SMEs, while establishing desirable ecosyste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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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우리나라 경제는 빠른 압축 성장으로 큰 발전

을 이룬 반면,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격차가 

커지는 양극화 문제를 야기하였다. 동반성장이

란 이러한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양극화 문제

를 해결하고, 상생협력을 통해 경쟁력을 제고함

으로써 지속 가능한 성장을 추구하기 위한 협력 

기업들의 노력을 의미한다(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1조와 제2조). 정부는 최근

에 동반성장을 구현하기 위한 새로운 시도로서 

상생결제시스템 도입 및 활용 정책을 추진하였

다. 상생결제시스템이란 협력사가 대기업이 발

행한 매출채권을 현금처럼 융통할 수 있도록 지

원하는 정보시스템이다[산업통상자원부, 2014]. 

상생결제시스템은 공급사슬 내 모든 참여기업의 

자금흐름을 촉진하고, 연쇄부도를 사전 예방하

며, 재무건전성을 향상시킬 것이라 기대되었다.  

이러한 기대를 실현하기 위해 정부는 동반성

장지수 평가에서 상생결제시스템 활용 점수를 

2.5점으로 높게 부여함으로써 기업들의 상생결

제시스템 활용을 유도하였다. 그러나 상생결제

시스템의 확산은 당초 기대보다 더디며 활성화

에 한계를 보이고 있다. 이는 대기업과 거래하고 

있는 1차 협력사가 상생결제시스템을 이용하여 

대기업에게 판매한 대금을 안정적으로 회수하

고, 2차 협력사에게는 상생결제시스템을 이용하

여 구매한 대금을 지급하지 않기 때문이다. 

상생결제시스템 이용을 활성화하고, 나아가 

동반성장의 목표에 한걸음 더 다가서기 위해서

는 1차 협력사의 상생결제시스템 이용 실태를 

확인하고, 1차 협력사가 시스템 이용을 통해 실

제 어떤 성과를 얻고 있으며, 1차 협력사의 상생

결제시스템 이용 확산을 위해서는 어떠한 노력

이 필요한지를 연구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이러

한 필요성에도 불구하고 상생결제시스템 이용

성과 및 영향요인에 관한 실증연구가 없는 실정

이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필요성에 따라 첫째, 1

차 협력사의 상생결제시스템 활용성과를 연구하

였다. 1차 협력사가 2차 협력사에게 상생결제시

스템을 통해 대금지급을 하는 것이 경영성과 향

상에 실제적으로 기여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

만큼 상생결제시스템 활성화에 도움을 주는 것

은 없기 때문이다. 둘째, 1차 협력사의 상생결제

시스템 활용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연구하였

다. 특히, 상생결제시스템 이용의 동기부여 방안

을 실무적 관점에서 제시하였다. 본 연구는 기업 

간 동반성장을 실현하고 건전한 기업생태계 구

축에 기여할 것이라 기대한다.  

2. 상생결제시스템과 동반성장

2.1 상생결제시스템 개발 및 보급 과정

상생결제시스템은 ASP(Application Service Pro-

vider) 기반의 정보시스템으로서 사용자와 프로

그램을 연결하는 네트워크 환경과 다수의 동시 

사용자들을 수용하는 소프트웨어 프로그램 환경으

로 구성된다. 상생결제시스템은 민간에서 2013

년에 개발․도입되었다. 이 시스템은 IT 기업이 

주도적으로 개발하였고, 금융기관이 이것을 바탕

으로 금융상품을 개발하여 B2B 대금결제에 활

용하고 있다. 정부는 상생결제시스템을 구매기

업과 판매기업 모두에게 이로운 대금결제수단으

로 인식하여, 초기 도입한 대기업과 중소기업을 

검토하여 정부의 동반성장 정책과 부응한다고 

보아 정부의 주요 정책과제로 채택하였다. 정부

는 2015년 3월에 8개 시중은행과 10대 대기업이 

참석하는 상생결제시스템 활용 활성화 출범식을 

개최하고, 상생결제시스템의 참여 범위를 확대

해 나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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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상생결제시스템의 프로세스 

상생결제시스템이 사용되기 이전에는 대기업

이 자신의 B2B 결제시스템을 활용하여 1차 협력

사에게 매출채권을 발행하여 결제하면, 1차 협력

사는 2차 협력사에게 1차 협력사의 자기어음을 

발행하여 결제하고, 마찬가지로 2차 협력사는 3

차 협력사에게 2차 협력사의 자기어음을 발행하

여 결제하는 방식이었다. 그러나 상생결제시스

템 도입 이후에는 대기업이 1차 협력사에게 매

출채권을 발행하여 결제하면, 1차 협력사는 이 

매출채권을 대기업 수준의 수수료로 은행에서 

현금화하거나, 다시 상생결제시스템을 활용하여 

2차 협력사에게 분할 발행하고, 마찬가지로 2차 

협력사는 3차 협력사에게, 3차 협력사는 4차 협

력사에게 분할 발행하는 방식을 취했다. 상생결

제시스템 이용 환경에서는 대․중소기업․농어

업협력재단이 예치계좌를 운영하여 2차 이하 협

력사들이 판매한 대금을 안정적으로 회수하도록 

보장하고 있다. 

2.3 상생결제시스템과 동반성장의 연관성

동반성장은 학술용어보다는 정책용어에 가깝

다. 따라서 학술적으로 개념 정의하기보다는 정

책의 방향과 목적을 바탕으로 개념을 접근할 필

요가 있다. 동반성장은 대기업과 중소기업 사이

에 힘의 균형을 유지하기 위한 제도 및 인프라를 

구축하고, 이를 기반으로 경제주체들 스스로가 

창조와 혁신을 창출하는 산업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한 정책이라고 볼 수 있다[이장우, 2011]. 상생

결제시스템은 대기업(구매기업)과 중소기업(판

매기업) 간에 동반성장의 취지에 부합된다. 왜냐

하면 공급사슬 전체에 걸쳐 재무 관련 비용을 계

산하고, 가장 약한 협력사로 위험을 전가하지 않

는 범위에서 재무비용을 최소화하기 때문이다

[박영석 등, 2013]. 상생결제시스템을 통해 대기

업은 추가 자금부담 없이 공급사슬 내 협력사들

의 경영안정에 기여할 수 있고, 이를 통해 전체

적으로 동반성장의 낙수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산업연구원, 2015].

3. 연구 설계

3.1 연구모형 

상생결제시스템은 대기업과 중소기업 모두에

게 도움을 줄 수 있다. 그러나 아직까지는 상생

결제시스템의 이용 확산이 당초 기대보다 느린 

실정이다. 본 연구에서는 이처럼 상생결제시스

템 활용이 더딘 이유를 이용성과에 대한 실증적 

연구결과가 제시되어 있지 않고 있다는 점과 상

생결제시스템 이용 촉진을 위한 구체적 동기부

여 요인을 찾지 못하고 있다는 점에 있다고 보았

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상생결제시스템 이용기

업의 실제 활용성과를 확인하고, 이러한 상생결

제시스템 활용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

구모형을 설정하며, 데이터를 수집하여 분석하

였다. 아울러 시스템 이용성과 및 이용 촉진방안

에 관한 실천적 아이디어를 얻기 위해 CEO 인터

뷰 및 추가설문을 실시하였다. 

먼저, 본 연구에서는 상생결제시스템의 활용

성과를 재무성과, 고객성과, 프로세스성과, 학습․

성장성과로 구성된 BSC(Balanced Scorecard) 

성과 관점에서 연구하였다[Kaplan and Norton, 

1992]. 중소기업은 대기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

은 수의 직원이 다양한 업무를 처리하고 있다. 

이 때문에 대기업과 같이 정보시스템 도입으로 

인건비 절감과 금전적 효과를 경험하기는 쉽지 

않다. 따라서 중소기업의 정보시스템 도입 효과

를 재무적 효과만으로는 평가하는 데에는 한계

가 있다[권순동, 정중식, 2006]. 따라서 본 연구에

서는 상생결제시스템의 활용성과를 시스템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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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 Research Model

으로 인한 성과를 재무, 고객, 프로세스, 학습 등

의 다양한 측면에서 함께 고려할 수 있도록 BSC 

관점에서 연구하였다. 

다음으로, 정보시스템 이용의 영향요인에 관

한 선행연구를 검토하여[김병곤, 오재인, 2002; 

김승철, 2003; 소순후, 2004; 정용균, 2007; 한학

희, 2013; Iacovou et al., 1995; Premkumar and 

Ramamurthy, 1995; Thong, 1999] 상생결제시스

템 활용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도출하였다. 본 

연구에서 상생결제시스템 활용을 대기업의 1차 

협력사가 상생결제시스템을 활용하여 2차 협력

사에 대금결제 하는 것으로 개념 정의하였다. 따

라서 본 연구에서는 상생결제시스템 활용을 1차 

협력사에 초점을 맞추고, 공급사슬 주체들 간의 

관계적 측면을 고려하여 접근하였다. 관련 선행

연구에서 제시한 정보시스템 이용의 영향 요인

들은 외부요인, 내부요인, 관계요인, 관리요인, 

환경요인으로 구분된다. 공급사슬 내에 존재하

는 업무환경의 외부요인으로 대기업 영향력을 

선정하였고, 내부요인으로는 상생결제시스템 도

입 및 활용 주체인 1차 협력사의 최고경영자와 

구성원의 인식과 능력으로 이루어진 중소기업 

준비도를 선정하였으며, 경영 환경 요인으로는 

각종 제도와 정책금융 지원을 통해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부정책을 선정하였다. 그리고 관계요

인과 관리요인은 정부정책, 대기업 영향력, 중소

기업 준비도와 BSC 성과의 세부 항목에 포함되

었다. <Figure 1>은 이상의 내용을 정리한 연구

모형이다. 

3.2 연구가설

3.2.1 상생결제시스템 활용과 BSC 성과

최동오[2006]는 기업의 정보시스템 활용수준

이 높아질수록 정량적 성과와 정성적 성과가 

높아진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문태수와 강성배

[2008]는 정보시스템 활용수준이 높을수록 BSC 

성과가 높아진다고 주장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1

차 협력사의 상생결제시스템 활용수준이 높을수

록 금융비용, 현금유동성, 재무 건전성 등의 재무

성과가 향상되고, 대기업 및 하위 중소기업과의 

관계 개선으로 고객성과가 향상되며, 대금지급 

업무 소요시간 및 프로세스 개선으로 프로세스

성과가 개선되고, 대금지급 관련 업무의 중요성 

인식을 통해 조직의 학습 및 성장성과가 개선될 

수 있다고 보았다. 따라서 1차 협력사의 상생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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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스템 활용수준은 BSC 성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보아 다음과 같은 연구가설을 설정하였다.

가설 1 : 상생결제시스템 활용수준은 BSC 성과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3.2.2 정부정책과 상생결제시스템 활용

Iacovou 등[1995]은 정부기관 등의 외부압력

이 정보시스템 활용에 가장 큰 영향을 끼친다고 

주장하였고, 안재진[2005]은 정부의 정책이나 환

경적 특성이 정보시스템 활용수준을 향상시킨다

고 주장하였다. 상생결제시스템도 정보시스템의 

한 유형에 속하기 때문에 관련 선행연구를 본 연

구에 적용해보면 정부정책은 상생결제시스템 활

용수준에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있다. 왜냐하면 

정부는 상생결제시스템 활용수준을 높이기 위해 

세제 지원, 정책금융 지원 등의 제도나 정책을 

추진할 수 있고, 이러한 제반 지원정책을 통해 1

차 협력사가 상생결제시스템을 통해 2차 협력사

에게 구매대금을 지급하도록 유도할 수 있기 때

문이다. 따라서 다음과 같이 가설을 설정하였다.

가설 2 : 정부정책은 1차 협력사의 상생결제시스템 

활용수준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3.2.3 대기업 영향력과 상생결제시스템 활용

소순후[2004]는 대기업의 압력은 거래관계에 

있는 협력업체의 시스템 도입과 이용에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고, 경문수[2009]와 정용균[2007]은 

거래기업의 압력이 거래기업의 전자무역시스템 

활용수준에 영향을 미친다고 주장하였다. “대․

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

3항에 의거하여 동반성장위원회는 대기업을 대

상으로 동반성장지수를 평가한다. 이 평가에서 

우수한 판정을 받은 대기업은 정부 차원에서 인

센티브를 받게 되며, 기업 이미지도 좋아질 수 

있다. 동반성장지수 평가 항목에는 1차 협력사의 

상생결제시스템 활용수준이 포함되어 있다. 따

라서 1차 협력사의 상생결제시스템 활용수준이 

높으면 협력관계에 있는 대기업의 동반성장지수 

점수가 높아진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대기업은 

1차 협력사가 상생결제시스템을 활용하도록 권

유하고 유도하는 활동의 필요를 느낀다. 대기업

은 1차 협력사의 주요 고객 기반이 되기 때문에, 

대기업의 영향력은 1차 협력사에게 유의한 영향

을 미칠 수 있게 된다. 예를 들어, 대기업은 1차 

협력사 경영자와의 간담회나 성과공유회 등을 

통해 상생결제시스템을 활용하도록 권유하고 유

도할 수 있고, 협력사의 거래실적을 평가할 때 

협력사의 상생결제시스템 활용수준을 평가에 반

영하는 등 다양한 활동이 가능하다. 이러한 대기

업의 영향력은 1차 협력사의 상생결제시스템 활

용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따

라서 다음과 같이 가설을 설정하였다.

가설 3 : 대기업 영향력은 1차 협력사의 상생결

제시스템 활용수준에 정의 영향을 미

칠 것이다.

3.2.4 중소기업 준비도와 상생결제시스템 활용

Radnor and Bean[1974]은 최고경영자가 정보

시스템에 대해 관심과 지원이 높을수록 구성원

들의 시스템 활용 태도가 좋아진다고 주장하였

고, Thong[1999]은 최고경영자의 특성과 조직원

의 지식이 정보시스템 활용에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 심국보[2008]는 최고경영층에서의 지원, 

IT 활용능력 및 시스템 지식은 정보시스템 활용

수준에 영향을 미친다고 주장하였고, 문희철과 

조품[2013]은 중소기업 최고경영자의 지원과 구

성원의 정보화 훈련정도는 시스템 활용수준에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

본 연구에서 중소기업 준비도(readiness)를 상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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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제시스템을 도입하고 활용하는데 있어서 1차 

협력사 최고경영자의 의지와 구성원의 IT 활용

능력이 적절하게 갖춰져 있는가 하는 정도로 개

념 정의하였다. 중소기업에서 기업의 재무적 의

사결정은 주로 최고경영자가 내린다. 상생결제

시스템은 기업재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기 때문

에 상생결제시스템에 대한 최고경영자의 이해와 

의지는 상생결제시스템의 도입과 활용에 커다란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또한, 상생결제시스템을 

통해 큰 돈이 들어오고 나가기 때문에 상생결제

시스템을 운영함에 있어서 오류가 발생하면 재

무적으로 치명적일 수 있다. 따라서 조직 구성원

의 평소의 정보시스템에 대한 친숙함과 활용능

력은 새로운 상생결제시스템의 도입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러한 내용을 고려하여 상생결제

시스템에 대한 중소기업의 준비도는 상생결제시

스템 활용수준에 영향을 미친다고 보아 다음과 

같은 연구가설을 설정하였다.

가설 4 : 중소기업 준비도는 1차 협력사의 상생

결제시스템 활용수준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3.3 변수의 조작적 정의

본 연구모형에서 독립변수는 정부정책, 대기업

의 영향력, 중소기업의 준비도이고, 매개변수는 

상생결제시스템의 활용수준이며, 종속변수는 재무

성과를 비롯한 고객성과, 프로세스성과, 학습․ 

성장성과의 BSC 성과이다. 연구에 사용된 변수

의 정의와 설문문항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정부정책은 “대기업의 1차 협력사가 상

생결제시스템을 활용하여 2차 협력사에게 대금

결제 하도록 1차 협력사를 유도하기 위한 정부 

및 공공기관의 제반 활동”으로 정의하였고, 설문

문항은 정부의 인센티브 정책 인지 수준, 정부의 

홍보활동 인지 수준, 정부정책 수혜의 수월성 수준 

정도로 구성하였다[경문수, 2009; 한학희, 2013].

둘째, 대기업 영향력은 “대기업의 1차 협력사

가 상생결제시스템을 활용하여 2차 협력사에게 

대금결제 하도록 대기업이 1차 협력사에게 권유

하고 유도하는 제반 활동”으로 정의하였고, 설문

항목은 상생결제시스템 활용에 대한 권유 수준, 

우대사항(평가 가점 등) 인지 수준, 활용수준 점검 

정도로 구성하였다[경문수, 2009; 정용균, 2007; 

한학희, 2013; Low et al., 2011].

셋째, 중소기업 준비도는 “대기업의 1차 협력

사가 상생결제시스템을 활용하여 2차 협력사에

게 대금결제 하려는 1차 협력사 최고경영자의 

의지와 구성원의 능력”으로 정의하였고, 설문항

목은 최경영자의 상생결제시스템 활용 강조 수

준, 최고경영자의 상생결제시스템 유용성 확신 

수준, 구성원의 시스템 활용능력 보유 수준, 시스

템 운영 가능한 구성원 보유 정도로 구성하였다

[경문수, 2009; 윤수영, 2010; 한학희, 2013; Low 

et al., 2011].

넷째, 상생결제시스템 활용수준은 “대기업의 

1차 협력사가 상생결제시스템을 활용하여 2차 

협력사에게 대금결제 하는 정도”로 정의하였고, 

설문항목은 2차 협력사에게 지불해야 하는 총 

구매대금 중에서 상생결제시스템을 통해 대금지

급 하는 비율, 2차 협력사에게 상생결제시스템을 

통해 대금지급 하는 빈도수, 상생결제시스템을 

통해 대금지급 하는 2차 협력사의 숫자, 2차 협

력사에게 상생결제시스템을 통해 대금지급 하는 

전반적 수준, 2차 협력사에게 상생결제시스템을 

통해 대금지급하려고 노력하는 수준으로 구성하

였다[강동원, 2008; 문희철, 조품, 2013; 한학희, 

2013; Rai, 1990].

다섯째, 재무성과는 “대기업의 1차 협력사가 

상생결제시스템을 활용하여 2차 협력사에게 대

금결제 함으로써 얻게 되는 재무적 효과”로 정의

하였고, 설문항목은 금융비용 감소 수준, 부가 금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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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익 발생 수준, 현금유동성 향상 수준, 재무건전

성 향상 수준으로 구성하였다[김승철, 2003; 한

학희, 2013].

여섯째, 고객성과는 “대기업의 1차 협력사가 

상생결제시스템을 활용하여 2차 협력사 및 대기

업과 거래함으로써 1차 협력사가 얻게 되는 고

객과의 관계개선 효과”로 정의하였고, 설문항목

은 대기업과의 신뢰개선 수준, 2차 협력사와의 

신뢰개선 수준, 건전한 공급사슬 생태계 구축 기

여도로 구성하였다[김승철, 2003; 한학희, 2013].

일곱째, 프로세스성과는 “대기업의 1차 협력

사가 상생결제시스템을 활용하여 2차 협력사 및 

대기업과 거래함으로써 1차 협력사가 얻게 되는 

내부 업무 프로세스 개선 효과”로 정의하였고, 

설문항목은 대금지급 업무시간 단축, 대금지급 

업무 프로세스 간소화, 업무 온라인 처리 비중 

향상 수준으로 구성하였다[김승철, 2003; 한학희, 

2013].

여덟째, 학습․성장성과는 “대기업의 1차 협

력사가 상생결제시스템을 활용하여 2차 협력사

에게 대금결제 함으로써 얻게 되는 학습능력 향

상 및 업무역량 강화 효과”로 정의하였고, 설문

항목은 대금지급 업무 중요성 인식 수준, 대금지

급 조건 중요성 인식 수준, 다른 업무수행에 도

움 되는 수준으로 구성하였다[김승철, 2003; 한

학희, 2013].

4. 가설검증 및 분석 결과

4.1 데이터 특성 및 상생결제시스템 이용 실태

4.1.1 응답 데이터 특성

본 연구는 A 대기업으로부터 상생결제시스템

을 통해 외상매출채권을 수취하는 1차 협력사를 

대상으로 진행하였다. 설문지는 협력사 당 1부씩 

총 118부를 배포하였고, 이 가운데 107부를 회수

하였으며, 결측값이 있어 활용가치가 떨어지는 5

부를 제외하고 102부를 연구에 사용하였다(설문 

응답률은 86%). 설문에 응답한 1차 협력사 제조

업체들은 전기전자업종이 86.3%로 대부분을 차

지하였고, 매출액은 50억 원 미만에서 200억 원 

이상까지 고르게 분포하였으며, 종업원 수는 20

명 이상에서부터 100명 미만 사이가 68.6%로 많

은 부분을 차지하였다. <Table 1>은 이러한 설

문 응답 특성을 나타내고 있다. 

<Table 1> Survey Respondents’ Characteristic

Frequency
Ratio

(%)

Sectors

Electric/Electronic 88 86.3

Metal/Minerals 3 2.9

Nonferrous metal 3 2.9

Etc 8 7.9

Annual

sales

Less than 

5 billion won
36 35.3

5～Less than 

10 billion won
28 27.5

10～Less than 

20 billion won
24 23.5

More than 

20 billion won
14 13.7

Number of 

employees

Less than 20 27 26.5

20～Less than 50 46 45.1

50～Less than 100 24 23.5

More than 100 5 4.9

Win-win 
payment 

system Use

Issuing split 54 52.9

Not split 48 47.1

Respondent’s  

Position

Assistant 22 21.6

Manager 15 14.7

Executives 11 10.8

CEO 54 52.9

Respondent’s 

job

Sales 9 8.8

Finance 31 30.4

Support

(Include CEO)
54 52.9

Etc 8 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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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struct
(The data of parentheses are 

averages of measurement items)

Measurement Items Mean
Standard 

Deviation

Financial performance

(3.6)

Level of Financial cost reduction 3.7 0.949

Revenue generated by supplementary finance 3.5 0.897

Level of cash liquidity improvement 3.6 1.001

Level of financial soundness improvement 3.5 0.952

Customer performance

(3.9)

Level of trust enhancement with large companies 3.9 0.822

Level of trust enhancement with 2
nd
 suppliers 3.8 0.843

Healthy supply chain building 3.9 0.790

Process performance

(3.5)

Reduced payment time 3.5 0.805

Payment process streamlining 3.6 0.740

Online processing rate 3.5 0.982

Learning and Growth

performance

(3.4)

Recognizing importance of payment task 3.5 0.841

Recognizing importance of payment terms 3.6 0.830

Ability to perform related tasks 3.2 0.719

<Table 2> BSC Performance of Win-Win Payment System of 1st Suppliers

4.1.2 상생결제시스템 이용 실태 및 성과

<Table 1>에 나타난 바와 같이, 102개 응답기

업 중에서 52.9%는 A 대기업으로부터 상생결제

시스템을 통해 수취한 매출채권을 2차 협력사에

게 분할 발행하는 방식으로 구매대금을 결제하

였다. 그러나 47.1%는 상생결제시스템을 통해 

매출채권을 수취하였지만, 2차 협력사에게는 기

존과 같이 자기어음을 발행하여 대금을 결제하

거나 매입마감 후, 일정 기간이 지난 시점에 현

금으로 대금을 결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Table 2>는 설문에 참여한 102개의 1차 협

력사가 상생결제시스템 이용으로 인해 얻은 성

과에 대해 리커트 5점 척도(전혀 아니다①, 보통

이다③, 매우 그렇다⑤)로 응답한 것을 평균값으

로 정리한 것이다. 고객성과(3.9)가 가장 높고, 재

무성과(3.6), 프로세스성과(3.5), 학습․성장성과

(3.4) 순으로 나타났다. 각 성과 간 차이는 미미

한 수준이나, 고객성과가 상대적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상생결제시스템 활용이 1차 협력사

와 고객 간의 관계에 긍정적으로 작용하였기에 

나타난 결과라 해석된다. 반면, 가장 낮게 나타

난 학습․성장성과는 대금결제 업무가 재무관리 

관련 전문영역의 업무로서 일반적인 업무와 연

관성이 낮기 때문에 나타난 결과라 해석된다. 

4.2 측정모델

연구모형 검증을 위해 Smart PLS 2.0을 이용

하였다. PLS 통계 분석에서는 구성개념과 측정

문항에 대한 내적일관성(Internal Consistency)

과 집중타당성(Convergent Validity)과 판별타당

성(Discriminant Validity)을 제시해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내적일관성을 검증하기 위해 연구변

수인 정부정책, 대기업 영향력, 중소기업 준비

도1), 시스템 활용수준, 재무성과, 고객성과, 프로

세스성과, 학습․성장성과를 대상으로 Fornell과 

Larcker[1981]가 기준 제시한 복합신뢰도(Com-

posite Reliability)와 신뢰성 분석을 수행하였다. 

1) 중소기업의 준비도는 “CEO의지”와 “직원 준비도”로 
구분하여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으나 신뢰성 및 타당성 
통계분석 과정에서 사실성 개념이 분리되지 않는 것으
로 나타났다. 따라서 가설검증 과정에서(다중공선성의 
영향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중소기업의 준비도로 통합
하여 처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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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 Internal Consistency and Convergent Validity

Constructs AVE
Composite 

Reliability

Cronbachs 

Alpha
Measurement

Factor-

loadings
T-values

Governments’ 

policy
0.767 0.908 0.848  

Governments’ policy 1 0.919 34.899

Governments’ policy 2 0.870 16.168

Governments’ policy 3 0.837 13.924

Large 

corporations’ 

influence

0.785 0.916 0.861 

Large corporations’ influence 1 0.902 29.164

Large corporations’ influence 2 0.943 64.848

Large corporations’ influence 3 0.807 13.065

SMEs’ readiness 0.682 0.895 0.848

SMEs’ readiness 1 0.807 10.254

SMEs’ readiness 2 0.876 14.267

SMEs’ readiness 3 0.805 14.093

SMEs’ readiness 4 0.812 17.512

Usage of Win-win 

payment system
0.785 0.948 0.931

Usage of Win-win payment system 1 0.939 69.091

Usage of Win-win payment system 2 0.945 73.722

Usage of Win-win payment system 3 0.744 10.204

Usage of Win-win payment system 4 0.890 27.483

Usage of Win-win payment system 5 0.897 52.271

Financial 

performance
0.746 0.947 0.939

Financial performance 1 0.826 16.688

Financial performance 2 0.812 19.701

Financial performance 3 0.901 33.733

Financial performance 4 0.913 41.702

Customer 

performance
0.793 0.922 0.886

Customer performance 1 0.872 25.460

Customer performance 2 0.909 39.233

Customer performance 3 0.890 31.515

Process 

performance
0.726 0.920 0.869

Process performance 1 0.857 19.498

Process performance 2 0.854 26.005

Process performance 3 0.847 34.755

Learning․Growth 

performance
0.802 0.889 0.812

Learning · Growth performance 1 0.898 44.744

Learning · Growth performance 2 0.931 57.469

Learning · Growth performance 3 0.855 34.128

<Table 3>은 신뢰성을 분석한 결과이다. 구

체적으로 복합신뢰도 분석결과, Nunnally[1987]

와 Thompson 등[1995]이 제시한 기준치인 0.7 

이상이 나타났고, 크론바하 알파 값은 0.7 이상으

로 나타났다. 따라서 내적일관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집중타당성은 AVE(average variance extrac-

ted)값과 구성개념의 요인적재값으로 검증하였다. 

<Table 3>과 같이, AVE 값은 Fornell과 Larcker 

[1981]가 제시한 기준치 0.5를 넘는 것으로 나타

났고, 구성개념의 요인적재값은 Fornell과 Larcker 

[1981]가 제시한 기준치 0.7을 넘는 것으로 나타

났다. 

확인적 요인분석을 위해서는 구성개념에 대한 

요인적재값이 여타의 구성개념에 대한 요인적재

값 보다 커야하는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본 연

구결과 전체 설문 문항들은 본 요건을 모두 충족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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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4> Discriminant Validity

Construct 1 2 3 4 5 6 7 8

1. Governments’ policy 0.876 　 　 　 　

2. Large corporations’ influence 0.388 0.886

3. SMEs’ readiness 0.315 0.371 0.826

4. Usage of system 0.330 0.352 0.306 0.886

5. Financial performance 0.350 0.204 0.465 0.297 0.864

6. Customer performance 0.236 0.248 0.471 0.298 0.673 0.890

7. Process performance 0.270 0.191 0.531 0.457 0.683 0.713 0.852

8. Learning · Growth performance 0.245 0.273 0.505 0.380 0.591 0.685 0.737 0.895

Diagonal elements are the square roots of the AVE of each construct. 
Off-diagonal elements are correlations between constructs.

다음은 <Table 4>와 같이 판별타당성 분석을 

수행하였다. 판별타당성은 구성개념 간의 상관

계수 값들의 대각선 축에 표시되는 AVE의 제곱

근 값이 다른 구성개념 간의 상관계수 값 보다 

크게 나타나는지의 여부로 검증하였다[Fornell 

and Larcker, 1981]. 분석한 결과, AVE 제곱근 

값 중에서 가장 작은 값(0.826)이 상관계수 중에

서 가장 큰 값(0.737)보다 높게 나타났기 때문에 

판별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상과 같이, 본 연구에서 사용된 모든 변수의 

내적일관성, 집중타당성, 판별타당성을 검증한 

결과, 제시된 기준 요건을 모두 충족시켰으므로 

구조모형 분석에 적절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본 연구에 사용된 연구변수 중에서 

프로세스성과와 학습 및 성장성과의 상관관계

는 0.737로 매우 높게 나타났다. 권순동[2015], 

Bagozzi와 Yi[2012] 등은 구조방정식모형에서 

변수들 간에 상관관계가 높으면 다중공선성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상황에서는 위

계모형으로 변환하여 이론의 설명력을 높일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아울러, Petter 등[2007]은 

연구에서 구성개념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고, 연

구의 초점이 될 때에는 이러한 구성개념을 하

위의 다차원 개념으로 구분하는 것이 필요하다

고 주장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프로세

스성과”와 “학습․성장성과”의 개별 구성개념

을 “프로세스 성장”의 상위 구성개념으로 묶어 

위계모형화한 다음 연구모형을 분석하였다. “프

로세스 성장”의 신뢰성을 확인해본 결과, 복합

신뢰도 값은 0.922, 크론바하 알파 값은 0.898, 

AVE값은 0.664로 제시된 기준치를 모두 충족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Figure 2> 경로분석결과는 당초 설정한 <Figure 

1> 연구모형과의 표현의 일관성을 고려하여 위

계모형값 대신에 결합경로계수 값으로 대체하여 

표현하였다. 그리고 <Table 6> 가설검증결과에

서 가설 1-1에서부터 가설 1-4에 이르는 하위가

설들은 직관적 이해를 돕기 위해 마찬가지로 결

합경로계수 값으로 표기하였다.2)

2) 결합경로계수 산출은 Subramani[2004]의 계산식을 이용
하였다.

  ∙결합경로계수 = p1×p2. 가설 1-1의 경우, p1은 시스템 
활용수준에서 BSC 성과로 향하는 경로계수이고, p2는 
BSC 성과에서 재무성과로 가는 경로계수임.

  ∙결합경로계수의 표준오차 계산식

    =
× 

  
× 

 
 × 



여기서 s1과 s2는 p1과 p2의 표준편차임.

  ∙결합경로계수의 T값 
= 결합경로계수÷결합경로계수의 표준오차.



제25권 제1호 대․중소기업 동반성장을 위한 상생결제시스템 활용의 영향요인과 경영성과에 관한 연구 115

<Figure 2> Path Analysis Results

4.3 가설의 검증 

본 연구모형의 분석결과는 <Figure 2>와 같

다. PLS 분석에서 경로모델의 설명력은 분산설

명력(Explained Variance)인 R² 값으로 표현된다

[Chin and Gopal, 1995]. PLS의 R² 분석결과, 정

부정책, 대기업 영향력, 중소기업 준비도는 상생

결제시스템 활용수준을 19% 설명하였다. 그리고 

상생결제시스템 활용수준은 BSC 성과를 16.5% 

설명하였다. 이 값은 Falk와 Miller[1992]가 주장

한 적정 검정력 기준인 10%를 상회하였다. 모형

적합도(Goodness-of-Fit, GoF)3) 검증에서, GoF

는 0.573로, Wetzels 등[2009]이 주장한 검정기준

인 강(large)보다 높게 나타나 모형의 적합도가 

높았다. 

본 연구에서는 전체표본 분석을 통해 구조모

형의 경로계수를 산출하였고, PLS 분석에서 제

공하는 부스트랩 분석을 통해 경로계수의 T값을 

계산하였다. <Table 5>의 경로계수 분석결과에 

3) GoF 구하는 식은    ×   이다. 
Wetzels 등[2009]은 GoF의 영향도를 0.1, 0.25, 0.36을 
기준으로 각각 약(small), 중(medium), 강(large)으로 분
류하였다.

나타난 바와 같이 본 연구에서 제시한 4개의 큰 

가설과 세부 가설이 모두 5% 유의수준에서 유의

하게 나타나 모두 채택되었다.

Hypothesis　
Path 

Coefficient
T-value Result

H1 0.406 5.184 Adopt

H1-1 0.352 4.968 Adopt

H1-2 0.357 5.135 Adopt

H1-3 0.351 4.873 Adopt

H1-4 0.355 4.950 Adopt

H2 0.195 2.010 Adopt

H3 0.215 2.657 Adopt

H4 0.165 2.063 Adopt

<Table 5> Hypothesis Verification

4.4 연구결과 논의

본 연구에서는 상생결제시스템 활용수준이 BSC 

성과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확인하고, 상생

결제시스템 활용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한 주요변

수인 정부정책, 대기업 영향력, 중소기업 준비도

의 영향력이 어느 정도인지를 분석하였다. 실증

분석을 통해서 1차 협력사들이 상생결제시스템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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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많이 활용할수록 재무성과, 고객성과, 프로세

스성과, 학습․성장성과 등의 효과를 더 많이 경

험하는 것을 확인하였다. 다음으로 상생결제시

스템 활용수준에 미치는 영향은 대기업 영향력, 

정부정책, 중소기업 준비도 순으로 나타남을 확

인하였다. 아울러, 상생결제시스템 활성화를 위

한 정부차원의 정책적 제언을 제시하였다. 이러

한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4.4.1 BSC 성과

1차 협력사 102개 기업의 설문 데이터를 이용

한 모형 분석결과, 상생결제시스템 활용수준은 

BSC 성과에 유의한 영향(β = 0.406)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고, BSC 성과의 하위 수준인 재무

성과, 고객성과, 프로세스, 학습 및 성장성과에 

고르게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

에서는 BSC 성과에 관한 보다 심층적인 정보를 

얻기 위해 102개 1차 협력사 응답기업 중에서 27

개 기업을 선정하여 심층 인터뷰 및 추가 설문을 

실시하였다. 다음 BSC 성과에 관한 세부설명은 

모형에 관한 설문분석 결과와 인터뷰 및 추가설

문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정리한 것이다. 

(1) 재무성과에 미치는 영향

상생결제시스템 활용수준은 재무성과에 영향

(β = 0.352)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4) 추가 인

터뷰 및 추가설문 분석을 통해 확인한, 1차 협력

사가 상생결제시스템을 이용하여 얻은 재무적 

성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금융비용 감소이다. 

기존에 1차 협력사는 어음발행 수수료를 부담하

면서 2차 협력사에게 자기어음을 발행하여 물품 

구매대금을 지급하였다. 그러나 상생결제시스템

을 활용한 이후에 1차 협력사는 2차 협력사에게 

대기업으로부터 수취한 매출채권을 분할 발행함

4) 경로계수값은 각주 3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결합경로
계수 계산식을 이용하여 산출한 결과값이다.

으로써 자기어음 발행 수수료를 절감하게 되었다. 

둘째, 부가 금융수익 발생이다. 1차 협력사가 분

할 발행한 채권을 2차 협력사가 만기일까지 보

유하면, 1차 협력사는 금융기관으로부터 단기금

융상품 이자 수준의 장려금을 지급받는다. 한편, 

1차 협력사가 분할 발행한 채권을 2차 협력사가 

만기일까지 보유하지 않고 중간에 할인(대출)받

으면, 1차 협력사는 금융기관으로부터 할인시점

까지 예치계좌에서 발생한 예금이자(환출이자)

를 받게 된다. 셋째, 세금감면혜택이다. 1차 협력

사는 2차 협력사에게 분할 발행한 채권 금액의 

0.1～0.2%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감면받는다. 

(2) 고객성과에 미치는 영향

상생결제시스템 활용수준은 고객성과에 영향

(β = 0.357)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첫째, 대

기업과의 신뢰 향상이다. 대기업 1차 협력사의 

상생결제 이용실적은 대기업 동반성장지수 평가

의 가점 항목이다. 따라서 1차 협력사가 상생결

제시스템을 많이 이용할수록 대기업의 평가가 

높아진다. 본 연구에 따르면, 1차 협력사가 상생

결제시스템을 통해 2차 협력사에게 대금을 지급

함으로써 대기업의 동반성장지수가 향상되고, 

이것은 1차 협력사와 대기업 간 신뢰향상으로 

이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2차 협력사와

의 신뢰 향상이다. 2차 협력사는 1차 협력사에 

비해 판매대금회수의 불안정성, 연쇄부도의 위

험에 더 많이 노출되어 있다. 본 연구에 따르면, 

1차 협력사가 상생결제시스템을 통해서 대기업

으로부터 받은 매출채권을 2차 협력사에게 분할 

발행함으로써, 2차 협력사는 (종전 1차 협력사로

부터 어음을 통해 결제 받았을 때에 비해) 위험

이 낮은 대기업 매출채권 보유로 인해 재무적 

위험을 낮추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결과적

으로 1차 협력사와 2차 협력사 간의 신뢰수준 

향상으로 이어졌다. 셋째, 공급사슬 건전성 향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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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다. 1차 협력사가 2차 협력사에게 대기업의 매

출채권을 분할 발행함으로써, 2차 협력사의 재무

적 위험이 감소한다. 결과적으로 2차 협력사는 

본연의 제조활동에 집중함으로써 품질, 납기, 원

가의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다. 이러한 대기업, 1

차, 2차, 3차로 나아가는 상생결제시스템의 확산

은 공급사슬 전체의 건전성 향상에 기여한다. 

(3) 프로세스성과에 미치는 영향

상생결제시스템 활용수준은 프로세스성과에 

영향(β = 0.351)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첫

째, 대금지급 업무처리 시간 단축이다. 상생결제

시스템 활용 이전에는 물품 구매대금 지불을 위

해 1차 협력사는 2차 협력사에게 자기어음을 발

행하여 지급하거나 현금지급을 조건으로 결제시

점을 늦추었다. 그러나 상생결제시스템을 활용

함으로써 1차 협력사는 2차 협력사에게 자기어

음을 발행하는 대신에 대기업으로부터 수취한 

매출채권을 분할 발행하여 대금을 지급한다. 이

로써 1차 협력사는 기존의 대금지급 처리시간을 

단축하고, 대금지급 조건을 상생결제 기준으로 

일원화함으로써 대금지급의 효율성을 높이고 

있다. 둘째, 대금지급 업무 프로세스 간소화이

다. 대금지급 업무가 상생결제 방식으로 전환되

면서 업무 프로세스가 종전보다 간소화되고 명

확하게 되었다. 셋째, 업무 온라인 비중 향상이

다. 최신의 정보기술로 구현된 상생결제시스템

은 종전의 수작업을 온라인 실시간 처리로 개선

하는 효과를 가져왔다. 기존에는 중소기업이 전

자어음을 할인(대출)받으려면 은행을 직접 방문

해야 했다. 그러나 상생결제시스템을 활용하여 

온라인으로 실시간 할인(대출)받게 됨으로써 빠

르고 편리하게 업무를 처리하게 되었다. 또한 기

존의 온라인 처리 업무들도 새로운 상생결제시

스템을 활용함으로써 편리성과 속도를 개선하

였다. 

(4) 학습 및 성장성과에 미치는 영향

상생결제시스템 활용수준은 학습 및 성장성과

에 영향(β = 0.355)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첫째, 대금지급 업무 중요성 인식이다. 기업의 

구성원들이 상생결제시스템 활용을 계기로 하여 

대금지급 업무가 회사의 재무 건전성에 기여하

고, 대기업이나 2차 협력사와의 신뢰개선에 기여

함을 인식하게 되었다. 이로써 기업경영에서의 

대금지급 업무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업무의 지

속적 개선의 필요성을 학습할 수 있었다. 둘째, 

대금지급 조건 중요성 인식이다. 구성원은 상생

결제시스템 활용을 계기로 하여 매출채권 만기

일자가 길거나 짧으면 자금운영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동일한 현금지급이라도 마감 후, 언제 

결제하는지에 따라 어떠한 영향이 있는지 등을 

학습할 수 있었다. 셋째, 다른 업무수행에의 도

움이다. 새로운 시스템과 새로운 업무에 대해 이

해하고, 관련 지식을 획득함으로써 다른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데 도움이 되었다. 

4.4.2 상생결제시스템 활용의 영향요인

상생결제시스템 활용수준에 미치는 영향력은 

대기업 압력이 가장 높고, 정부정책이 두 번째이

며, 중소기업 준비도가 세 번째로 나타났다. 이

러한 상생결제시스템 활용수준의 영향요인을 영

향력의 크기순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대기업 영향력

대기업 영향력은 1차 협력사의 상생결제시스

템 활용수준에 가장 큰 영향(β = 0.215)을 미치

는 것으로 나타났다. 1차 협력사에게 있어서 대

기업은 안정적인 사업 기반이 되는 주요 고객이

다. 따라서 대기업의 영향력은 1차 협력사의 상

생결제시스템 활용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

으로 해석된다. 추가 인터뷰 및 추가설문 분석 

결과, 대기업은 이러한 영향력을 기반으로 상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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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제시스템 활용을 확산시키기 위해 다음과 같

은 조치들을 선택할 수 있다. 첫째, 상생결제시

스템 활용의 공감대를 형성하는 것이다. 1차 협

력사의 경영자와 간담회 및 성과 공유회를 개최

할 필요가 있고, 빠른 시스템 확산을 위해 이러

한 노력을 2차 협력사에까지 확대할 필요가 있

다. 둘째, 상생결제시스템 활용수준을 거래실적 

평가에 반영하는 것이다. 대기업은 1차 협력사의 

거래실적을 평가할 때 1차 협력사의 상생결제시

스템 활용수준을 평가 항목에 반영할 수 있다. 

초기에는 가점 항목으로 설정하고, 점진적으로 

고정 항목으로 설정할 수 있다. 셋째, 지원 프로

그램 선정 평가에 반영하는 것이다. 대기업은 1

차 협력사를 대상으로 금융지원, 기술협력, 포상 

등의 지원 프로그램을 추진한다. 이러한 지원 대

상자 선정 시에 상생결제시스템 활용수준을 평

가 항목에 포함하는 것을 검토할 수 있다.

(2) 정부정책

정부정책은 1차 협력사의 상생결제시스템 활

용수준에 영향(β = 0.195)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

났다. 따라서 정부는 1차 협력사의 상생결제시스

템 활용 확산을 위해 다음과 같은 동기부여 방안

을 마련할 수 있다. 첫째, 1차 협력사에게 가시적

인 혜택이 돌아가도록 세제지원을 확대할 필요

가 있다. 2017년 12월까지 한시적으로 적용되고 

있는 세액공제 기간을 연장하고, 세액공제 수준

을 상향조정하도록 관련 법령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 둘째, 1차 협력사의 상생결제시스템 활용

수준을 중소기업의 정부과제 선정 평가의 가점 

항목으로 설정할 필요가 있고, 점진적으로 가점 

항목을 고정 항목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 셋째, 

상생결제시스템이 공급사슬금융과 관련이 있는 

만큼, 1차 협력사 대상의 정책금융 지원 우대 방

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3) 중소기업 준비도

중소기업 준비도, 즉, 1차 협력사의 준비도는 

상생결제시스템 활용수준에 정의 영향(β = 0.165)

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상생결제시스템을 

도입하고 활용하는데 있어서 1차 협력사 최고경

영자의 역할과 그 구성원의 IT 활용능력은 시스

템 활용수준을 높이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상

생결제시스템 활용은 기업의 재무와 관련된 의

사결정 사항이기 때문에 1차 협력사의 최고경영

자의 의지는 매우 중요하다. 상생결제시스템은 

대금 결제 업무를 처리하기 때문에 운영상의 오

류는 재무적으로 치명적일 수 있다. 따라서 직원

들이 상생결제시스템을 제대로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사전교육을 수행하고 지식을 습득할 

수 있도록 준비도를 높일 필요가 있다. 또한, 1차 

협력사의 최고경영자는 2차 협력사가 상생결제

시스템을 활용함으로써 금융비용 절감, 판매대

금의 안정적 회수 등의 혜택을 볼 수 있음을 알

림으로써 2차 협력사의 상생결제시스템 활용을 

권장할 필요가 있다. 

4.4.3 상생결제시스템 활성화를 위한 정책적 제언

본 연구에서는 상생결제시스템 활용을 통해 

얻는 재무, 고객, 프로세스, 학습․성장의 BSC 

성과를 설문조사 분석과 추가 인터뷰를 통해 상

세하게 기술하였다. 이러한 내용을 통해 대기업

과 중소기업은 상생결제시스템 이용의 필요성과 

확산 방안을 마련할 수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상생결제시스템 활성화를 위한 

정부정책에 대해 다음과 같이 보다 심도 있게 살

펴보았다. 이러한 정책 제안은 연구모형 검증과 

중소기업 CEO의 추가 인터뷰를 토대로 하였다. 

응답자들은 상생결제시스템을 실제 활용하고 있

는 기업의 현실적 상황을 반영한 정책 수립 및 

추진이 필요하다는 점을 피력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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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세액 공제 비율 상향

정부는 상생결제시스템을 활용하는 중소기업

에 대해 세제 공제 비율을 높일 필요가 있다. 현

재 중소기업은 상생결제 금액의 0.1～0.2%의 소

득세 또는 법인세를 감면받고 있다. 최근 정부는 

상생결제 금액에 대한 세액 공제를 2020년까지 

연장하며, 적용대상을 중견기업까지 확대하는 

내용이 포함된 ‘상생협력 지원 세제 4대 패키지’

를 도입하기로 하였다. 이는 동반성장을 위해 대

기업과 협력사 간 협력의 유인책을 마련한 것으

로써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 이와 더불어 

기존에 중소기업이 받던 세액 공제 비율을 높이

는 방향으로 제도를 보완한다면, 이는 상생결제

시스템 활용의 직접적인 동기로 작용하여 참여

기업의 비율이 크게 향상될 것으로 예상된다.

(2) 정부과제 수혜 확대

정부는 상생결제시스템 활용수준이 높은 중소

기업에게 정부과제의 참여와 정부의 정책금융 

수혜의 평가에 고려할 필요가 있다. 정부과제 응

모 시 가점을 주거나, 정책금융 지원 시 우대하

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 이러한 정책적 지원

은 제품개발, 생산성향상, 품질개선, 금융지원 등 

다양한 중소기업의 경영활동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제도적 운영을 통해 

단기적으로는 상생결제시스템 활용수준을 높일 

수 있고, 장기적으로는 중소기업의 성장을 이끌

어 낼 수 있을 것이다.

(3) 공공기관 참여 확대 

정부부처 산하 공공기관의 상생결제시스템 참

여 확대가 필요하다.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16개 

공공기관에서 상생결제시스템을 활용하여 구매

대금을 결제한 비율이 2.5%에 불과한 것으로 나

타났다[시사저널e, 2017]. 공공기관의 상생결제시

스템 활용 활성화는 민간부문에 미치는 영향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공공기관의 경영평가 시 

가점을 주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 정부는 민간

부문에 국한하지 말고 공공기관이 앞장서서 사회

적 가치를 실현해 나도록 유도할 필요가 있다. 

5. 결  론

5.1 연구의 요약

최근 상생결제시스템은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의 상생협력과 동반성장을 구현하는 방안으로 

주목을 받고 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이용 확산

은 기대보다 더디게 진행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그 원인을 찾고, 상생결제시스템 이용을 활성화

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하였다. 이를 위해 1차 협

력사의 상생결제시스템 활용성과를 연구하였고, 

1차 협력사의 상생결제시스템 활용에 영향을 미

치는 요인을 연구하였다.

연구결과, 1차 협력사들은 상생결제시스템을 

더 많이 활용할수록 재무성과, 고객성과, 프로세

스성과, 학습․성장성과의 BSC 성과를 더 많이 

경험하는 것을 확인하였다. 다음으로 상생결제시

스템 활용수준에 미치는 영향력은 대기업 영향

력, 정부정책, 중소기업 준비도 순으로 높게 나타

남을 확인하였다. 

첫째, 상생결제시스템 활용수준은 BSC 성과

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무엇

보다 금융비용 감소, 부가 금융수익 발생, 세금감

면 등을 통해 재무성과가 향상되고, 대기업 및 2

차 협력사와의 신뢰 향상과 공급사슬 건전성 향

상을 통해 고객성과가 향상되며, 대금지급 업무

처리 시간 단축 및 업무 프로세스 간소화, 업무 

온라인 비중 향상 등을 통해 내부 업무프로세스

가 향상되고, 대금지급 업무 및 대금지급 조건의 

중요성 인식과 관련 업무수행 능력 향상을 통해 

학습․성장이 향상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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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상생결제시스템 활용수준에 미치는 영

향력은 대기업 영향력이 가장 높고, 정부정책이 

두 번째이며, 중소기업 준비도가 세 번째로 나타

났다. 대기업 영향력은 1차 협력사의 상생결제시

스템 활용수준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대기업은 협력사들과 상생결제시스템 활용의 공

감대를 형성하고, 상생결제시스템 활용수준을 거

래실적 평가에 반영하며, 지원 프로그램 선정 평

가에 반영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정부

정책 또한 1차 협력사의 상생결제시스템 활용수

준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정부는 1차 

협력사의 상생결제시스템 활용 확산을 위해 다

양한 동기부여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그리

고 상생결제시스템을 도입하고 활용하는데 있어

서 1차 협력사 최고경영자의 역할과 그 구성원

의 IT 활용능력은 시스템 활용수준을 높이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따라서 중소기업은 조직 구

성원이 상생결제시스템에 대해 제대로 이해하고 

운영할 수 있도록 사전 교육을 실시하고 지식을 

습득할 수 있도록 준비할 필요가 있다. 

셋째, 정부는 상생결제시스템을 실제 활용하

고 있는 기업의 현실적 상황을 반영한 정책을 수

립하고 추진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정부는 

상생결제시스템을 활용하는 중소기업에 대해 세

제 공제 비율을 높일 필요가 있다. 그리고 상생

결제시스템 활용수준이 높은 중소기업에게 정부

과제의 참여와 정부의 정책금융 수혜 평가 시 평

가항목에 포함하는 것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아

울러 정부는 민간부문에 국한하지 말고 공공기

관이 앞장서서 사회적 가치를 실현해 나도록 유

도할 필요가 있다. 

5.2 연구의 의의 및 한계

본 연구는 상생결제시스템을 실제로 활용하고 

있는 1차 협력사가 얻게 되는 경영성과를 실증

분석을 통해 연구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그

동안 연구는 이용에 따른 기대효과를 이론적으

로 제시하거나 활용의 필요성을 제시하는데 머

물러 있었다. 다음으로 관리적 측면에서 상생결

제시스템 이용 활성화를 위한 동기부여 방안을 

기업 측면과 정부정책적 측면에서 구체적으로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본 연구를 통해 

더 많은 중소기업이 상생결제시스템의 효과성에 

대해 긍정적인 확신을 갖게 될 것이라 기대하고, 

상생결제시스템의 유용성에 대한 논의를 더욱 

활발하게 하는데 기여할 것이라 보며, 궁극적으

로 공급사슬 전반의 경영안정과 안정적인 공급

체계 구축에 기여할 것이라 기대한다. 

그러나 이러한 연구의 의의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한계점이 있다. 첫째, 본 연

구는 A 대기업과 거래하고 있는 1차 협력사를 

대상으로 연구하였다. 따라서 업종이 다른 대기

업과 거래하고 있는 중소 협력사들의 경우에까

지 본 연구의 결과를 일반화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 둘째, 본 연구에서는 대기업의 1차 협력사

를 대상으로 연구했다는 점에서 한계가 있다. 향

후 1차 협력사의 하위 중소기업, 즉 2차 이하 협

력사까지 확대하여 연구한다면 더욱 흥미롭게 

시사점 높은 결과가 있을 것이라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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